
사용후핵연료 특성과 처분안전성
사용후핵연료에는 두 종류의 물질이 있습니다.

처분장의 방사선 환경영향은 주로 2번 물질들에 의해 결정되므로,
300년이 사실상 사용후핵연료 집중 관리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
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을 찾는 동안 건식저장 방식으로 50년 이상 안전하게 
저장할 수 있습니다. (미국, 스위스 등에서 입증)

방사선 차폐가 완벽하게 된 용기에 담아 보관합니다. 

그러면 사람이 보호장구 없이 주위를 다녀도 안전합니다.

물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, 수명은 길지만 이동이 매우 

느려서 35cm 진흙층을 통과하는데 수십만년 걸려 점토층도

못 빠져나가고 모두 사망하는 물질들 

(초기 방사능은 2번의 1/100 수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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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과 비교적 잘 어울리고, 이동도 비교적 빠른 물질들 

300년이면1/1,000로, 600년이면 1/1,000,000로 

줄어들어 사실상 사라짐.  세슘, 스트론튬 등(초기방사능이 

1번의 100배 수준)

사교적인
토끼 류

1000 1) 물에 거의 녹지 않고 점토층과 바위층을
     투과할 수 없는 원소들 : 
     즉 플루토늄, 아메리슘, 큐륨 등

2) 물에 녹을 수 있는 원소들 : 
     즉 세슘, 스트론튬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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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료봉
(소결체와

금속피복관)

연료 집합체
(연료봉다발)

1차 보관용기
(스테인리스)

2차 보관용기
(구리)

점토층과 되메움 층 400-500미터 지하 매립

이동이 빠른 핵종들은 300년 이내에 모두 사라짐 
(두꺼운 구리가 잘 막아줌)

스트론튬 - 90 반감기 29년 , 세슘 - 137 반감기 30년

이동이 아주 느린 핵종들은 이동하는 동안 붕괴 소멸
(물에 잘 녹지도 않음) 35cm 점토층 통과에 많은 시간 소요
아메리슘 - 241 ,19만 년 (반감기 430년), 플루토늄 -239 , 31만 년 (반감기 24,000년)

<그림. 최종처분 방식의 순서 (예)>

사용후핵연료, 안전한 저장과 처분이 가능합니다. 

한눈에 보는 원자력 시리즈 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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낯가리는
거북이 류 

이 핵종들만 
잘 관리하면
문제 없어요!

부식이 잘 안되는 
5cm 두께의 두꺼운 구리

세슘, 스트론튬  등

플루토늄, 아메리슘, 큐륨 등


